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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다 한미FTA 폐기하라!” 국민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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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진격투쟁서 21명 연행, 본회의 취소...5일 서울광장 촛불 예고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

에 나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북문 한강 둔치에서 국회 방향으로의 행진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

에 나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북문 한강 둔치에서 국회 방향으로의 행진을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이명익기자

한나라당이 매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2일 오후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처리절차에 착수했고, 야당은 외통위를 점거했다.

국회 외통위 본회의가 예정됐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시민, 네티즌 등 4,000여 명이 국회 앞에 집결해 한미FTA 비준 강

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3시로 미뤘다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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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퍼주기로 일관하는 굴욕협상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외침이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또다시 터져

나왔다. 오늘 집회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야4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진격투쟁을 감안했는지 오늘 국회 주변을 완전히 봉쇄해 접근을 차단했다. 국회 안에만 1,500명이 넘는 병

력이 배치됐고, 국회 주변을 전경버스와 중무장한 전투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쌌다. 대오가 국회 앞으로 접근하려 할 때마다 경찰은 물

대포를 쏘아댔다.

오늘 가두투쟁 과정에서 총 21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연행된 이들은 전농 17명, 민주노총 3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파악

됐다. 연행자들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등으로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후 2시 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한 대오는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잠시 결의를 다진 후 곧바로 국회 진격투쟁에 나섰다. 이

들은 “한미FTA 저지!”, “이명박정권 심판” 피켓을 들고 온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 강행을 밀어붙이는 이명박-한나라당정권에 대한

규탄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 국회비준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국민의 뜻이다 국회비준 중단하라!”, “굴

욕협상 망국협상 한미FTA 폐기하라!”, “노동자농민중소상인 다죽이는 한미FTA 중단하라!”, “온국민이 하나되어 한미FTA 저지하

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

에 나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북문 한강 둔치에서 국회 방향으로의 행진을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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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운집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네티즌들은 “99%의 분노로 1%만을 위한 국회를 점령하자”며 국회를 에워쌌다.

농민들은 상복을 입고 “근조 한미FTA”, “근조 한나라당” 피켓을 만들어 듬으로써 농민 생존권과 국민 식량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는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오후 2시30분 경 산업은행을 출발해 여의도문화공원을 거쳐 여의대로 왕복 10차선을 점거한 대오는 마포대교 쪽으로 뛰어 국회 뒤

쪽으로 달려갔다. 경찰은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겅우 물포를 사용해 강제해산시키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

해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국회의 주인이다!”

대오는 국회 주변을 돌아 국회를 바라보고 왼쪽 뒤편에 위치한 마리나클럽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국회 뒤편 차도에 전투경찰을 세워

진입을 막고, 한강변에 운집한 대오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물대포를 맞아 온몸이 젖으면서도 참가자들은 “한미FTA 폐기하라!”,

“국회비준 중단하라!”,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이명박대통령 규탄한다!”며 한미FTA 비준 강행을 비난했다.

국회는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으며, 야당의원들은 외통위 점거를 풀지 않고 남경필 외통위원장 퇴거를 요구했다. 국

회는 오는 10일과 24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투쟁에 나섰던 참가자들은 오후 5시 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해 범국민대회를 열었으며,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5일 저녁 7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

치기를 막기 위해 또다시 집결할 예정이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

대회'를 마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에 나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북문 한강 둔치에서 국회 방향으로의 행진을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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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선 범국민 대회 참가자를 경찰이 강제 연행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

에 나선 범국민 대회로 참가자들이 국회 북문 한강 둔치에서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국회 주위를 경찰버스가 둘러쌓고 있

다.이명익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

고 있다.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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